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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갑자기 섬바다」컨퍼런스 개최

- 섬·바다 주제 청년 로컬비즈니스 지식 및 경험 공유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갑자기 섬바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컨퍼런스는 섬·바다를 주제로 

청년 로컬비즈니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KMI가 

주최하고 목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지역 청년플랫폼 기업 ㈜공장공장에서 

주관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섬·바다지역 창업가 12인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온라인 강연(8월 31일~10월 5일) ▲강원도 섬·바다 비즈니스 현장을 

탐방하는 오프라인 트립(10월 중순) ▲참가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강연은 총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에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①콘텐츠 제작 ②공간 기획 ③관광 ④유통 혁신 ⑤제품 개발 

⑥기술 개발 등 총 6가지 주제로 회차당 2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온라인 강연 주제와 연사는 ▲(1주차) ‘이제 바닷가에서 책을 만듭니다!’ 

온다프레스 박대우 대표, ‘해녀가 예술 공연을 만났을 때’ 해녀의부엌 

김하원 대표 ▲(2주차) ‘구도심의 한 낡은 주택이 예약 폭주!’ 27club 

정찬웅 실장, ‘섬에서 게스트하우스, 펍, 편집샵까지’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대표 ▲(3주차) ‘이제는 물 위에서 캠핑을 즐길 시간’ 요트탈래 김건우 

대표, ‘연간 50만 명이 찾는 서핑의 성지!’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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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잡은 수산물, 어부가 잡아서 바로 쏜다!’ 파도상자 유병만 대표, ‘펀딩 

3084% 기록한 강릉 감자칩’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 ▲(5주차) ‘이토록 

간편한 바다의 맛’ 웰피쉬 정여울 대표, ‘제주를 닮은 제주를 담은 맥주’ 

제주맥주 오제원 팀장 ▲(6주차) ‘해양 쓰레기? 원천 봉쇄!’ 포어시스 

원종화 대표, ‘다 쓴 그물? 친환경 섬유로 재탄생!’ 넷스파 정택수 대표로 

예정되어 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 트립은 속초, 양양, 강릉 등 강원도 섬·바다지역의 청년 

비즈니스 사례 답사로 10월 중순 2박 3일로 계획되어 있다. 추후 별도 

모집으로 ｢갑자기 섬바다｣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suddenly_local)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컨퍼런스 참가자들만 접근 가능한 온라인 채널로 

강연 후 강사에게 질문하거나 섬·바다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팀원을 구하는 등 소통과 교류의 창구로 운영된다.

  ｢갑자기 섬바다｣ 컨퍼런스는 대도시권 거주자, 지역 이주 및 창업 

희망자, 공공기관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업가,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8월 25일까지이며, 소정의 참가비가 있다. 공식 

웹사이트(bit.ly/갑자기섬바다)를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KMI 최일선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섬·바다지역의 창업자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교류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해양수산 청년 로컬비즈니스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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